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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7월 1일부터 상하이~부산, 베이징~제주 매일 운항

이스타, 상하이~제주 매일 운항… 아시아나, 인천-청두 운항 재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 가능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 각 항

공사들은 한-중 항공 노선을 대폭 

늘렸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이

용객수는 113만494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3%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중 방문객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

데, 대한항공은 내

달 1일부터 상하이  

(푸동)~부산 노선을 

매일(주 7회) 운항

을 시작한다. 7월 1

일부터 베이징~제주 

노선도 매일 운항하

고, 다롄~인천 노선

은 주 7회에서 주11

회로 늘린다. 허페이

~인천은 8월 19일부

터 주 5회 운항을 재

개한다. 옌지~인천 

노선은 지난 6월 운

항을 시작했고, 톈진

~인천 노선은 8월 15

일부터 주 14회로 증

편하고, 쿤밍~인천 

노선은 10월 14일부

터 운항을 시작할 예

정이다. 

아시아나 항공 또

한 청두~인천 노선

을 내달부터 주 4회 

운항을 재개하고 8월 12일부터는 

매일 운항한다. 다롄~인천 노선은 

8월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10회까

지 증편할 계획이다. 주 4회 운항하

던 하얼빈~인천, 장춘~인천, 창사~

인천 노선은 7~8월 중 각각 7회, 9

회, 5회로 증편된다.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중국 

노선 확대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2일부터 상하

이(푸동)~제주 노선을 주 7회 운항

한다. 또 이달 28일부터 옌지~청주, 

옌지~부산 노선을 주 2회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이지 지난 4월부터 베

이징~제주, 장자졔~무안, 옌지~무안, 

시안~제주 노선을 주 2회 신규 취항

했다. 에어부산도 이달부터 옌지~부

산 노선을 주 3회에서 6회로 늘렸고, 

동계 기간 중단했던 시안~부산 주 2

회 노선도 지난 3월 재개했다.

또한 강원도 양양공항이 중국 노

선 운항을 추진 중이다. 칭다오항공

이 난징과 창사를 전세기로 운항할 

예정이며, 양양~장자졔 노선을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주2회(목, 일) 

전세계 취항을 확정했다.

한편, 반려인구가 늘면서 각 항공

사들도 반려인 고객 경쟁에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홍

차오·푸동 출발 노선, 이스타항공의 

푸동~제주 노선에 반려동물 동

반 탑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항공기 출발 48시

간 전에 항공사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중국 항공사 중 하이난항공이 

가장 먼저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시행했다. 상하이 출발 

항공기 중 일반 기종은 최대 2마

리, 대형 기종은 최대 4마리의 애

완동물과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항공기 

동반 탑승 서비스는 ▲사전에 검

역 절차를 마친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새를 기내 동반해 탑

승할 수 있으며 ▲1인당 한 마리까

지 가능하다 ▲무게는 운송 용기 

포함 9kg 미만까지 허용한다. ▲항

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센

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

물 동반 탑승 서비스 규정과 운송 

요금 등 자세한 안내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수미 기자

[반려동물 동반탑승 서비스 신청 문의]

대한항공 40065-88888

아시아나항공 400-650-8000

이스타항공 www.eastarjet.com

한-중 항공 노선 재개(하계)

항공사 노선 횟수 취항일

대한항공

상하이(푸동)~부산 매일 7월1일~

베이징~제주 매일 7월1일~

베이징~부산 주6회 9월16일~

허페이~인천 주5회 8월19일~

다롄~인천 주7회→11회 7월1일~9월15일

톈진~인천 주7회→14회 8월5일~10월20일

쿤밍~인천 주4회 10월14일~

옌지~인천 주4회 6월1일~

아시아나
항공

청두~인천
주4회 7월1일~

매일 8월12일~

다롄~인천 주10회 8월 중

하얼빈~인천 주4회 →7회 7~8월 중

장춘~인천 주4회→9회 7~8월 중

창사~인천 주4회→5회 7~8월 중

이스타
항공

상하이(푸동)~제주 매일 7월2일~

옌지~청주 주2회 6월28일~

옌지~부산 주2회 6월28일~

제주항공

베이징~제주 주4회 4월24일~11월 30일

장자졔~무안 주4회 4월24일~11월 30일

옌지~무안 주2회 4월27일~10월 26일

시안~제주 주2회 4월26일~

스자좡~인천 주2회 4월26일~

스자좡~부산 주2회 4월26일~

에어부산
옌지~부산 주3회→6회 6월~

시안~부산 주2회 3월~

쓰촨항공 장자졔~양양 주2회 9월19일~11월 28일

칭다오
항공

난징~양양 주3회 전세기 추진 중

창사~양양 주3회 전세기 추진 중

정리: shangha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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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생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치바오 완커광장서 50주년 이벤트… 중국서도 ‘인기’ 

중국 진출 10년… 딸기맛·메로나맛·고구마맛 등 다변화

누적 판매 95억개, 한국 가공우유 1위 

전세계 40개국 수출, 

내수·수출 합산 매출 3000억원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 올해 6

월 50살 생일을 맞았다. 1974년 6월

생인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는 50년

째 한국 가공우유 1위 자리를 지키

고 있다. 또한 시장에 첫 출시된 이

후 누적판매 95억개, 최근에도 하

루 평균 80만 개가 필리고 있다. 바

나나맛우유는 2023년 기준 내수·

수출 합산 매출 3000억원을 기록

했으며, 2022년 빙그레 매출 1조원

을 돌파시킨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빙그레 중국법인은 바나나맛우

유 50째 생일을 축하하고, 중국 진

출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열

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치바

오 완커광장(万科广场)에서 빙그

레 공중계정에 가입하고 SNS에 인

증샷을 업로드하는 고객에 다양한 

기념 굿즈와 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면 홍보를 통

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빙그레 바나

나맛우유의 50년 전통을 알리고, 

원조 바나나맛우유의 맛과 품질의 

정통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하철 9호선과 연결되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치바오 완커광장

에는 이벤트 첫날 20일(목) 평일에

도 불구하고 상하이 젊은 층들이 

행사장 부스 앞에 모여들었다. 이

벤트에 참여하고 메로나, 뽕따 등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받아가는 

아이들, 일명 ‘뚱바’로 불리는 ‘단

지 용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

는 여성들…. 이벤트 기간 빙그레 

공중계정에는 “단지 우유가 50살? 

바나나 우유 원조~ 생일 축하합니

다(坛子奶50岁啦？香蕉牛奶鼻祖~

生日快乐啊!)”, “가장 좋아하는 단

지 우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연

[사진=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출시 50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상하이 

치바오 완커광장에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진출 시기는?

빙그레는 2014년 중국법인을 

설립했다. 그 이전에도 다른 제

품들 수출은 있었고, ‘단지’ 모양

의 바나나맛우유는 2014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 시장의 차이는?

바나나맛우유는 한국 내에서

는 가공유 1등 브랜드로 알려진 

반면, 중국에서는 음료에 인식

돼 있어 아쉬움이 다소 있다. 

중국 내 유사제품이 많은데

초기 진출 당시 중국 각 지역

에 유사 제품이 100여개는 됐던 

것 같다.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는 

약 10여개 정도 유통되고 있다.

왜 ‘바나나맛’우유였나?

1974년 바나나는 수입 제한 

품목이라 귀한 과일이었다. 빙

그레 바나나맛우유는 당시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바나나의 맛을 대중화시켰다.  

바나나맛우유의 ‘용기’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달항아리에

서 영감을 얻어 ‘단지’ 모양을 

구상했다. 한국에서는 50주년

을 맞아 “단지 ____할 용기” 에

디션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바나나맛우유 출시 후 240㎖의     

‘뚱뚱한’ 용기를 단 한번도 바꾼 

적이 없다.

‘단지’ 용기와 ‘팩’ 용기의 차이는?

단지 용기 우유는 냉장 유통

으로 유통기한 23일인 반면, 팩 

용기 우유는 상온 유통으로 유

통기한이 10개월이다. 유통기한

(과정)에 차이가 있어 단지 용기

에 우유 함유량이 높다. 팩 우유

는 상온 유통이 가능해 우유 함

유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냉

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서 마시

면 단지 용기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간 대박!(祝最最喜欢的坛子奶生日

快乐！周年大卖！)” 등 50주년 생일 

축하 글들이 이어졌다. 

이벤트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들

과 직접 소통하는 이개동 중국법

인장은 “올해는 74년생인 바나나

맛우유의 50주년인 동시에 단지 

모양 바나나맛우유의 중국 진출 

1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이

를 기념해 약 40여개국의 소비자

들에게 사랑받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중

국 소비자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

는 좋은 계기 된 것 같다”라며 “앞

으로도 빙그레는 온·오프라인에

서 계속해서 중국 소비자들과 소

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는 2004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

남,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에서 판

매되고 있다. 특히 바나나맛우유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

국에 온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 입

소문이 퍼져 관광가이드북에 ‘꼭 

먹어봐야 할 한국음식’으로 소개되

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바나

나맛우유를 유통기한이 긴 팩 용기

에 담아 수출하지만, 중국에는 모

방 제품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단지 

용기 그대로 수출한다. 우리나라의 

달항아리를 닮은 용기 그대로 빙그

레 바나나맛우유는 중국 소비자들

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고수미 기자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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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 출시 ‘임박’

中 전기차 충전소 1000만 대 육박

上海 자유주행시범구 테슬라에 도로 테스트 허가증 발급

세계 ‘최다’

中 2023 대졸
평균 월급 6050元

[사진 출처=상하이저널]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

(FSD, Full-Self Driving) 출시 임박 

소식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6일 

차이신(财新)은 상하이 린강신폔구(

临港新片区) 관리위원회 직원이 밝힌 

정보를 인용해 현재 해당 지역 내 테

슬라 FSD 차량 10대의 출시 테스트

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5일 당일 상하이시 정책 제

정부 인사는 “상하이 자유주행시범구

는 이미 테슬라에 도로 테스트 허가

증을 발급했으며 FSD도 현재 테스트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SD는 테슬라의 스마트 자율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업

그레이드 버전으로 지난 2020년 10

월 소규모 배포를 시작한 뒤로 11번

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관련 소식에 테슬라 차이나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업계는 머

지않아 진짜 ‘늑대’가 올 것이라고 확

신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

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28일 중국

을 깜짝 방문해 리창(李强) 총리와 회

담한 뒤 같은 날 중국 자동차산업협

회, 국가 컴퓨터네트워크 비상기술처

리 조정센터는 테슬라 중국산 모델이 

중국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두가 테슬라에 

인프라와 합법적인 보장을 제공하면

서 테슬라 FSD의 중국 내 출시의 방

해물을 완전히 없앴다”면서 “FSD의 

중국 출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이며 이는 지난 2020년 테슬라가 중

국 현지 생산을 시작한 파급력과 맞

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FSD의 중국 출시는 동종업체에 적

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보

편적 전망이다. 동즈화(董志华) 자동차 

제조업체 아바타(阿维塔) 자율주행 사

업 책임자는 “테슬라 FSD는 의심할 여

지 없는 업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FSD가 중국에 출시되어야만 

국내 동종업체 제품과 객관적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오쉬동(曹旭东) 자율주행 공급상 

모멘타(Momenta) CEO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우수한 제품이 열등한 제

품을 몰아내 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테슬라 FSD

의 중국 진출에 근본적인 기술적 장

애는 없으며 적응 훈련만 거치면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희 기자

[사진 출처=콰이커지(快科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밝혔다. 

19일 심천특구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까지 중국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992만 대로 전년 대비 56%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 및 

개인 충전소는 305만 대, 687만 대로 

각각 전년 대비 46%, 61% 증가했다. 

리차오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18일 

열린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세

계에서 가장 많고 서비스 범위가 넓으

며 다양한 종류를 갖춘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

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2000

만 대 이상으로 이중 순수 전기차가 

1552만 대로 전체의 76% 비중을 차

지했다. 리 대변인은 앞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중국 소비자 수요는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기

차가 고속 성장세를 지속해 충전 인프

라 구축 수요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

고 내다봤다.

충전 인프라 배치, 구조, 서비스, 운

영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가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함께 네트워

크 배치 최적화, 운영 서비스 수준 향

상, 과학기술 혁신 강화, 지원 보장 강

화 등 4가지 작업을 중점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 3000개, 충전 주차 

공간 5000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국 대졸생들의 최신 평균 임금이 공개됐다. 13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중국 컨설팅 업체인 마이코스

(Mycos, 麦可思)가 발표한 ‘2024년 중국 본과생 취업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대졸자들의 평균 월급을 발

표했다. 본과(학부) 졸업생의 평균 월급은 6050위안     

(약 11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5990위안

에 비해서는 60위안 인상되었다.

2023년 대졸자들의 평균 월급은 취업 후 반년까지

도 6000위안 이하인 경우가 57.8%에 달했다. 6000위안

~8000위안은 23.9%, 8000위안 이상인 경우는 18.3% 

정도였다. 1만 위안 이상은 고작 7%에 불과했다.

동부지역 대졸자들의 평균 월급이 다른 지역보다 높

았다. 졸업 3년 후 월급은 10168위안약 192만 원) 수준

이었다. 중국 3대 경제구역 대졸자 중에서도 장삼각 지

역 대졸자들의 졸업 반년 후 월급은 10387위안(약 197

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는 정보 보안으로 7756위안, 마

이크로 전자와 공정은 7151위안, 소프트웨어 공정 7061

위안, 데이터 과학과 빅데이터 전공은 7014위안으로 대

부분이 전자 통신 관련 전공들이 높은 급여를 받았다.

최근 중국은 전공 최적화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2023년 2월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일반고등교

육 학부 전공 설정 조정 및 최적화 개혁방안’을 발표해 

2025년까지 대학 전공의 약 20%를 최적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 2023학년도 일반 대학 본과 전

공을 추가 및 폐지했고 2024학년도부터 24개의 신규 

전공이 학부에 포함되었다. 고출력 반도체 과학 및 공

학, 생물 육종 기술, 전자 정보 재료, 지능형 시각 공학, 

스마트 해양 장비, 중국 고전학, 스포츠 건강 및 기타 

전공 등이 신설되었다. 

마이코스는 “전공 지망 시 국가 전략, 신흥산업과 

밀접한 전공을 매칭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직업 인식, 국가 전략, 신흥산업에 대한 인식을 토대

로 자신의 취미, 특기 등을 종합해 전공을 선택하라

고 조언했다.

이민정 기자

졸업 후 6개월 6000元 이하 57.8%

1만元 이상 7% 불과



상하이뉴스  52024년 6월 22일 토요일

100年 역사 ‘상하이회객청’ 개방

지난 주말 상하이 홍커우가 들썩

였다. 바로 ‘世界会客厅(세계회객청, 

The GrandHalls)’이다. 해방일보(解

放日报)에 따르면 지난 16일은 세계

회객청의 첫 대중 공개일이었다. 이 

세계회객청은 상하이 베이와이탄

의 가장 핵심 건물로 원래 비공개 

건물이었지만 6월 16일부터 개방을 

시작했다. 이미 6월 초부터 이 곳을 

가기 위해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까

지 예약창이 오픈되자마자 몰렸다. 

세계회객청은 100년 역사를 지닌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총 3

개동으로 되어 있다. 과거 상하이의 

가장 찬란했던 국제무역항구의 영

광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 건물은 

이제는 상하이와 세계가 대화하는 

새로운 장으로 재탄생했다. 총 건축

면적 9.9만 제곱미터인 이 곳은 7월

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일

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쾌적한 관

람 환경을 위해 1회 입장 가능 인원

은 약 25명으로 모든 입장팀마다 해

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1시간가

량의 관람체험에 입장객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랑거

리는 바로 테라스에서 상하이 와이

탄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

다는 것. 루자주이 금융건물과 와이

탄의 옛건물을 한 곳에서 그대로 바

라볼 수 있어 관람객들이 앞다투어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화, 유화, 조각, 서예, 촬영 등 

70여 개의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

고 중국 최대 크기의 유리 다중매

체 아트월 ‘강남인상·녹수청산(江

南印象·绿水青山)’, 중국 최대 크기 

실내 풍경 유화인 ‘일출동해(日出东

海)’, 중국 최대 크기 꽃을 모티브로 

한 모자이크 기법 작품 ‘만원춘색   

(满园春色)’까지 ‘중국 최대’작품 3

점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예약은 매월 

20일 경 세계회객청 웨이신 공식계

정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예약한다.

● 虹口区北外滩路8号

이민정 기자

北와이탄 핵심건물, 上海 New핫플 추가 

매월 10일 예약, 1회 25명 입장 가능

中 인공지능 기업 4000개 돌파, 핵심 산업 규모 6000억元

宜山路역 ‘찜통’ 환승 통로 
시원해진다

상하이 5월 부동산价 0.6%↑
전국 유일 상승

上海 AI기업 348개… 5년새 2배 급증

10년만에 정비, 무빙워크 설치

[사진 출처=신화사(新华社)]

中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공개

[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샨루   

(宜山路) 3,4,9호선 환승 통로가 

10년여 만에 드디어 변화한다.

19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 이산루 지하철 

역의 새로운 환승통로가 오는 6

월 2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무

빙워크, 에어컨 등의 설비를 비

롯해 평균 너비가 10미터로 기

존 통로보다 굉장히 쾌적해진다.

기존의 환승 통로는 그야말

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

운 곳이다. 겨울이 춥긴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은 여름

이다. 지난해 여름 야외 온도는 

38도였지만 환승 통로 안의 온

도는 무려 41도까지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하 설계로 3단으로 이

루어져있는 이 환승통로에는 

무빙워크는 물론 엘리베이터까

지 마련되어 있어 통로를 이용

하는 모든 승객의 편안함을 최

우선시했다. 

이민정 기자

17일 동방재부망(东方财富

网)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에서 

2024년도 5월 중국 70개 도시

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공개

했다. 데이터 결과 부동산 시장 

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각 도시

별 일반 분양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선 도시 신축 주택 분양가

는 전월대비 0.7% 하락했다. 베

이징은 1.1%, 광저우는 1.4%, 선

전은 0.8% 하락한 반면 상하이

는 유일하게 0.6% 올랐다. 2,3

선 도시의 경우 전월 대비 각각 

0.7%, 0.8% 하락했고 하락폭은 

지난달보다 0.2%p 확대되었다. 

중고 주택의 경우 베이징은 

1.2%, 상하이 1.3%, 광저우 1.6%, 

선전 1% 등 1선도시는 평균 1.2% 

하락했다. 2선 도시의 경우 전월

대비 1% 하락했고 3선 도시는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선 도시 

신축 주택 분양가는 3.2% 하

락했다. 광저우와 선전은 8.3%, 

7.4%가 하락한 것과 반대로 상

하이는 4.5% 상승했다. 2,3선 도

시 역시 3.7%, 4.9% 하락했다. 

이민정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수가 

4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톈진에

서 개최되는 2024 세계 스마트 산

업 박람회에서 발표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과학기술 산업 발전 보고

서 2024’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

일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AI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이자 산업 변혁의 중요한 추진력

과 전략적 기술이 됐다”며 “중국은 AI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인터

넷, 빅데이터, AI와 실제 경제와 깊은 

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는 5784억 위안

(110조 290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생성형 AI 기

업의 채용률은 15%로 시장 규모는 

약 14조 4000억 위안(27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스마트 칩, 대형 모델, 인

프라 및 운영 체제, 툴 체인, 딥러닝 

플랫폼, 응용 기술 등 AI 기술 시스

템과 산업 혁신 생태계, 그리고 기

업 연맹을 구축했으며 이는 산업 체

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산업화 추

진을 지원하는 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상하이 AI 산업 규모도 가

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상하이시 정부 뉴스 브리핑에서 천

제(陈杰) 상하이시 부시장은 상하

이 AI 산업 규모 이상급 기업은 지

난 2018년 183개에서 지난해 348개

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AI 산업 규모는 지난 2018

년 1340억 위안(25조 5600억원)에

서 지난해 3800억 위안(72조 4800

억원)까지 성장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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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융’과 ‘AI’ 

AI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AI를 활용, 투자하지 않으

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 AI 

FOMO는 개인들에게도 적용되지만 기업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Market-

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6.8% 증가하며 2030년에는 1.3조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I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고객경험 

향상, 비용 절감, 효과적 관리 등이다. 프

론트(고객, 영업마케팅, 상품), 미들오피스

(리스크관리, FDS, AML), 백오피스(계약

관리, 심사, 언더라이팅, 결산) 등 금융에

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

고 넓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AI 활용률은 

10~20% 이지만 금세 늘어날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챗봇 기능은 모든 금융기

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을 음성 AI가 상담하는 

FCC(Future Contact Center)를 도입하면 

기존 상담사들을 대체했다. 우리은행은 4

월 AI 뱅커업무를 시작했다. 챗봇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답변해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상담만 가능하다. AI 뱅커는 생

성형 언어모델로 고객의도를 파악하며 시

나리오에 있지 않은 변수나 돌발 질문에 대

응이 가능하며 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은행 업무 범위 폭과 내용은 매우 방대

하다. 모든 내용을 직원이 다 숙지할 수 없

다. 수신, 여신, 외환, 수출입 등 업무를 나

누고 전문화시켜도 모든 업무를 다 알 수 

없다. 판사, 변호사가 모든 법전을 다 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AI 뱅커는 가능하다. 

고객들에게 은행원이 대응하는 것보다 AI 

뱅커가 더 똑똑한 답변과 대응을 할 수 있

다. 금융개인비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에리카, 웰스

파고(Wells fargo)의 파고, 밴티지, 블랙록

BlackRock의 알라딘 등이 그 예이다. 

FDS Fraud Detection System, AML 

Anti Money Laundering처럼 AI를 활용

하기 너무 좋은 분야도 있다. 사람은 24시

간 동안 일 할 수 없고 모든 데이터를 다 

지켜볼 수 없지만 AI는 가능하다. 24시간 

잠 안 자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의심, 사기 

거래를 필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다. 

대출, 계약 심사와 연체관리도 사람보다 

AI가 잘한다. 방대한 대출 자료를 분석하

고 고객 상황을 모니터링해 연체발생을 사

전에 탐지하거나 발생한 연체를 관리한다.  

AI는 고객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금융기

관 직원들도 업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 

방대한 업무 자료와 공문 속에서 AI는 금

융기관 직원들에게 지름길을 찾아줄 수 있

고 부족한 숙련도와 경험을 메워줄 수 있다. 

AI가 마냥 좋을 수만 없다. 고객 정보 보

호 문제, 윤리문제, 책임문제, 인권문제, 편

향성, 데이터오염과 악용 등 AI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 

AI가 금융기관 직원을 대체할 것 인가? 

이제는 은행 점포를 들어갔을 때 ‘어서 오

세요’ 하고 미소 짓는 은행원보다 키오스

크를 먼저 만날 확률이 크다.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사와 통화하기란 첫사랑을 다

시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 

명품을 온라인 쇼핑에서도 구매 가능하

지만 굳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서 상담받

고 입어보고 착용해 보고 구입하는 아날로

그 쇼핑 방식은 여전히 건재하다. 돈 있는 

자산가들은 여전히 은행에 와 대면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AI와 금융은 

피할 수 없는 사이고, 우리는 이제 은행원

이 아닌 키오스크와 상담사가 아닌 챗봇과 

상담하고 로봇 어드바이저에게 보험 가입

하고 펀드를 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제갈현욱(우리은행 상하이 금수강남지점 PB) 

中 유니온페이, 
위챗 결제코드 지원

호환성 ‘UP’

중국 유니온페이(银联, 인롄)가 위챗페이의 

수금용 결제 코드(收款码)를 유니온페이 네트

워크에 전면 유입하면서 두 결제 플랫폼 간 상

호 호환이 가능해졌다.

2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유니온페이는 19일 발표한 공지에서 위챗

페이의 결제 코드 장면을 전면 포함해 코드 결

제 상호 호환에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챗페이의 모든 결제 코드는 유

니온페이 전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

게 됐다. 사용자는 위챗 결제 코드 주요 사용처

에서 유니온페이 앱인 윈산푸(云闪付)를 열어 

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

또, 유니온페이는 각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위

챗 결제 코드 스캔, 무한 혜택’ 이벤트도 개최한

다. 이벤트 기간 윈산푸 앱에서 위챗 결제 코드를 

스캔한 사용자에게 즉시 혜택을 주는 이벤트다.

유니온페이는 “코드 결제 호환은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

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이푸통(财付

通), 알리페이 등 플랫폼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니온페이 윈산푸는 지난해 말 

화웨이페이(华为支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화웨이 지갑 앱에 윈산푸 패스트 버전을 처음

으로 선보였다. 유니온페이와 화웨이의 협력으

로 화웨이 휴대폰 사용자는 초기 한 번의 카

드 등록으로 3000만 개 이상의 상점에서 휴대

폰 전원 버튼 클릭 두 번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위챗페이, 알리페이, 각 전자상

거래 플랫폼 등도 유니온페이 윈산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위챗페이는 중국 공상은

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30개 은행과 윈산푸, 차이나모바일 ‘허바오(和

包)’, 차이나텔레콤 ‘이즈푸(翼支付)’, 차이나유

니콤 ‘워첸바오(沃钱包)’ 등과 협력하여 코드 

결제 호환성을 높이고 있다. 

이민희 기자

AI챗봇 AI뱅커

대응 영역
400여개(수신, 여신, 
외환, 카드) 영역의 
질문 및 요청 대응

원화 예금, 적금 등 상
품 가입 상담 및 질문

대화 방식 단답형 답변 멀티턴의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질문 의도 파악 후 시
나리오 기반 답변

상담 맥락 파악 후 생
성형 모델 기반 답변

답변 제공
방식

모든 고객에게 동일
한 답변

상품가입 조건을 고
려한 고객별 혜택별 
상품 제시

AI 챗봇 vs AI 뱅커

[사진=우리은행AI 뱅커] [사진=중국공상은행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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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로봇 산업 시장 규

모는 연속 13년간 세계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세계 시장 점

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

스 로봇 등 로봇 산업의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성장했다. 또한 이러한 로봇은 실

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

현재 로봇 산업에서는 인간 모습

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AI)과 로봇의 결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

사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AI 로봇 시장 규모는 2021

년 956억 달러에서 2027년 1580

억 달러, 2030년에는 1848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림=세계 및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

모(단위: 억 달러)]

바이두는 지난 4월 유비테크

(UBTECH)와 협력해 개발한 휴머

노이드 로봇 '워커 S(Walker S)'를 공

개했다. 이 로봇은 바이두의 대형언

어모델(LLM) '어니 4.0'을 탑재해 사

람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바이두 창업자인 빈 리 회장

은 워커 S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새

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두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s의 모습

(출처: 바이두)]

한편, 2024년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

봇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

국의 주요 기술 기업인 테슬라와 보

스턴 다이내믹스는 각각 ‘옵티머스’

와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AI와 로봇 공학의 융합을 통해 생산

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

하고 있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고급 동작 제어와 인간 유사 동작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하에 휴머노이

드 로봇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협력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

는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투자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

이다. 중국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

나 2025'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

드 로봇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만 

로봇 산업에 약 100억 위안(약 14억 

달러)을 투자했다. 또한, 중국의 주

요 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

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적 응

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서 의료, 헬스, 교육 등 관련 분야에

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첸잔산업연구원(前瞻

産業研究院)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3년 751억 8000

만 위안에서 2027년에는 1872억 위

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음식을 만드는 로봇(출처: 바이두)]

[사진=음식을 서빙 중인 로봇(출처: 바이두)]

[사진=저장대학교 내 춤추는 로봇(직접 촬영)]

서비스 로봇의 스마트화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응용 분야도 

확장되고 있다. 박물관, 호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안내, 배달, 청소 

등 기능을 가진 공공서비스 로봇이 

보편화되고 있다. 2018년 말 항저우

에서 개장한 무인호텔 페이주부커(

菲住布渴)는 호텔 체크인부터 체크

아웃까지 모든 과정을 AI 로봇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큰 관심

을 받았다. 로봇이 투숙객을 맞이

하고, 예약 정보를 확인하며, 룸서

비스까지 제공하는 이 호텔은 로봇 

호텔의 대표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무인 배달 

로봇은 주소만 입력하면 최대 100

㎏까지 짐을 싣고 목적지로 자동으

로 이동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기자 오채원(저장대 미디어학과 2)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총구이(窮鬼)메뉴’를 찾는 움직임

이 확산하고 있다. ‘총구이(窮鬼)’

는 가난뱅이를 뜻하는 단어로, 가

난뱅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

렴한 음식을 일컫는다. 샤오홍슈    

(小红书) 등 중국 SNS에는 저렴한 

식사 메뉴 조합인 ‘가난뱅이 패키

지’나 브랜드별 할인 정보를 정리

한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사진=중국 한식 전문 프랜차이즈 미촌(米村)이 

새로 출시한 3위안짜리 메뉴(출처: 샤오홍슈)]

[사진=샤오홍슈에서 공유되고 있는 총구이 

추천 메뉴(출처: 샤오홍슈)]

중국 젊은이들의 총구이 메뉴

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침

은 3위안짜리 조식 뷔페를 이용

하고 점심은 배달앱에서 10위안

짜리 메뉴, 저녁은 맥도날드에서 

13위안짜리 1+1 메뉴를 먹는 것

이다. 월요일에는 맥도날드에 가

서 치킨 맥너겟을 무료로 제공받

고, 화요일에는 또 다른 곳에 가

서 ‘1+1’ 이벤트를 즐기고, 수요일

에는 도미노 피자에서 30% 할인

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일주일

을 살아간다.

‘총구이 메뉴’ 소비 열풍은 프

랜차이즈 브랜드를 선두로 시작

됐다. 밀크티 브랜드 헤이티는 평

균 30위안(약 5,600원)이었던 밀

크티 가격을 12.5위안(약 2,300

원)으로 인하했고, 이케아 또한 

금요일마다 일부 음식의 가격을 

절반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글로

벌 체인점들이 먼저 이러한 할인 

제품을 제공하고 중국 소비자들

의 환호를 받자, 다른 현지 음식

점들도 기존 메뉴의 가격을 낮추

거나 저렴한 신메뉴를 출시하면

서 가격 경쟁에 참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경제적

인 상황과 맞물렸다. 계속되는 경

기 침체와 소비 부진 속에서 중

국인들은 신중하게 외식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

격이 저렴한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 지표상 

중국은 내수 회복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사람들의 소비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특히 외식 부문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지난해 문을 닫

은 외식업체가 136만여 곳에 달

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최대치의 

폐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외식 업계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 윤인경

(난징대 국제경제무역학과 3)

중국 로봇산업 어디까지？ 중국 MZ들 가난뱅이 메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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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희 작가_ 2017년 <세상의 중심보다 네 삶의 주인이길 원해>를 출간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 중국에 거주. ‘책과 함께’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책 소개와 책 나눔을 하고 있다. 전 Bain 

& Company 컨설턴트, 전 KBS 아나운서. Chicago Booth MBA,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저서로는 <세

상에 하나뿐인 북 매칭> <산만한 그녀의 색깔 있는 독서> <여백을 채우는 사랑>, 공저로 <소설, 쓰다> 등

이 있다. (위챗: @mistydio, 브런치스토리 @yoonsohee0316)

지난 15일 ‘화동조선족주말학교 제8회 

낭송·낭독대회’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금사과학교 

국제회의중심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낭송 낭독 경연에는 3개월 동안 열

심히 갈고 닦은 능력과 수준을 발휘하는 무

대가 펼쳐졌다. 경연 참가자 어린이들은 부

푼 가슴을 안고 무대에 올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낭송 경연대회 금상에는 화차오

분교 엄지현, 은상에는 항주분교 이현우, 이

우분교 오민서, 동상에는 소주분교 엄현수, 

항주분교 오서연, 화차오분교 최명윤 어린

이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낭독 경연 금상에는 지우팅학구 문

효은, 은상에는 지우팅학구 김아림, 푸동학

구 강하윤, 동상에는 화차오분교 김준수, 푸

동학구 조윤혁, 자딩학구 위혜진 어린이가 

수상했다. 이번 경연에서 백지영, 하옥란, 김

영애, 한지연, 서해남, 송여영, 정은화, 전영

실, 전예화 교사 등이 지도한 어린이들이 좋

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경연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국화 

교수는 “빠르게 발전하는 현시대에 우리 민

족어린이들이 멋진 꿈을 지니고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앞으

로 원하는 일을 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열심

히 익히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연에 앞서 박창근 학교장은 환영

사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

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지금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다. 조선족 대다수가 산재지역에 흩

어져 살고 있으며 기성세대의 삶에서 전통

문화의 내용은 많이 생략되었고 신생세대

의 삶에서 우리말, 글은 전승되기 힘든 상황

이다. 중국조선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

다”라며 “우리주 말학교 학부모들의 선택을 

가장 존중한다. 자녀들을 우리주말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현명한 선택은 영원

히 후회되지 않을 선택이다. 현재 우리 주말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은 향후 부모님들의 

오늘의 선택에 무한한 경의를 표시할 것”이

라며 대회 진행을 위해 후원과 협찬을 보내

온 단체와 개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상하이총영사관 조홍선 영사, 상하

이조선족문화교육후원회 김홍란 회장, kc-

sea 상하이이사회 이정수 회장, 월드옥타상

하이지회 장경범 회장, 상하이조선족여성협

회 최림애 회장, 청도정양한글학교 권연이 

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후대들에게 우리 민

족 전통문화와 우리 말, 글을 가르치는 사업

에 최선을 다하는 박창근 학교장과 교사들

에게 찬사를 전하고, 주말학교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했다.

이번 낭독, 낭송대회를 계기로 우리 어린

이들의 한국어공부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

고 우리 교사들이 민족문화교육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높여 우리 주말학교가 더욱 

새로운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김성춘(화동조선족주말학교 교사)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는 마

음. 펑징구전(枫泾古镇)으로 달리는 차 안에

서 내 마음이 꼭 그랬다. 한때는 짝사랑이라

도 하는 것처럼 애타게 그리워하기도 했는

데, 오래된 결혼 생활처럼 권태기가 온 걸까. 

언제부터였다고 그 시점을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실망의 순간이 하나 둘 쌓이다 

어느 순간 선을 넘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싫어하게 

되는 것도 수많은 이유를 붙일 수 있으나, 

실은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냥’만이 정답

일 것이다. 사랑에 빠진 이유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점이 상대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이

유가 되기도 하니까. 한때 도도함이라 여기

며 사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오만함이나 

무례함, 파렴치함으로 보인다. 순수함은 무

지함과 뻔뻔스러움이 되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동네를 산책하다 어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쓰레기만 보아도 그게 글감이 될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삶을 보고 싶어 집 떠

나 낯선 곳을 찾아가면서도, 다른 한편 아무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곳이 중국인 이상 

새로울 게 없을 거라는 마음. 오랜 시간 뜨

겁게 사랑했다 해도, 어느 순간 마음이 차갑

게 식을 수 있다. 식은 마음으로 상대의 좋

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이유를 줄줄이 읊

어대도 좋다. 설사 100% 사실이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듣다 보면 조금쯤은 그 설렘을 

함께 맛볼 수 있다. 향기롭고 

몽글몽글한 기운이 주변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랑이 식었

을 때는 입을 다무는 편이 좋

다.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유는 그저 변명일 

뿐, 사랑이 식게 된 진짜 이유도 아닐뿐더러 

해롭기까지 하다. 철없던 시절 그런 실수를 

한 적 있다. 헤어지자는 나에게 그는 떠나

는 이유를 끈질기게 물었다. 끝까지 입을 다

물었어야 했는데, 집요하게 물어오는 그에

게 그만 뾰족한 턱 때문이라고 말해 버렸다. 

“사랑이 끝나면

말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 미쳐 다

닌다

내가 한 사랑이 겨우 그랬나 싶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난 것이 몇 번이었나”

(이병률 ‘과녁’ 일부)

외모를 보고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으

니, 그건 헤어짐의 진짜 이유 일리 없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껄이다, 영악하게 그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던 지점을 건드렸

던 것뿐이다. 그는 결국 양악 수술을 받았

고, 나는 한동안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

꼈다. 다행히 가끔 화면에 나오는 그의 얼굴

을 보니, 그가 내 헛소리 덕을 본 것 같아 미

안함이 많이 줄었다.

헤어지는 것도 사랑의 일부다. 식어버린 

사랑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다면, 그냥 침

묵하는 편이 낫다. 헤어진 연인에 대해 너절

하게 떠들어대는 것만큼 추한 것도 없으니. 

사랑이 식는 건 내 잘못이 아닐지 모르지만, 

식은 사랑을 잘 마무리하는 건 내 몫이니까.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낭송·낭독대회 성개최

사랑이 식었을 때_ 펑징구전(枫泾古镇)

상하이의 사랑법 14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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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
줄리언 반스 | 다산책방 | 2023년 7월 

원제: KEEPING AN EYE OPEN

상하이에 오게 되

어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 박물관과 

미술관은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미술이

나 그림에 특별히 깊

이 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림을 보면 

형태와 색의 아름다

움과 창조성, 독특함에 매혹되고 그림을 전

시한 멋진 건물들에 감탄하고, 그렇게 보고 

오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책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은 제목에서 

끌렸다. 미술과 산책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두 단어가 주는 끌림, 게다가 ‘줄리언 반스’

가 쓴 책이라니… 화가들, 그림들에 대해 어

떤 방식으로 그가 이야기를 풀어냈을 지 몹

시 궁금했다. (표지 그림, 팡뎅 라투르의 <식

탁 모서리>중 랭보의 모습) 반스는 옥스퍼드

에서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법학

을 공부하고 변호사 획득, 저널리스트, 비평

가, 편집자 등 여러 일을 거치며 다수의 소설

과 수필을 썼고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이 책

은 이런 경험과 경력을 가진 반스가 1989년

부터 2013년에 걸쳐 여려 유명 잡지에 기고

한 미술 에세이를 모아 엮은 책이다.  

책에 소개된 화가는 제리코, 들라크루아, 

쿠르베, 마네, 팡탱 라투르, 세잔, 드가, 르동, 

보나르, 뷔야르, 발로통, 브라크, 마그리트, 

올든버그, 론 뮤익과 폴 리셰, 프로이트, 호

지킨이다.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나

비파, 큐비즘을 거쳐 현대 미술의 화가들까

지 망라하고 있다. 

각 챕터의 글들은 화가들마다, 화가의 특

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식과 문체를 취한

다. 재미있게 읽었던 편은 <제리코-재난을 

미술로>이다. 1816년 메두사호가 침몰된 후 

구조된 생존자들을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 

반스는 제리코가 그 사건을 어떤 과정을 거

쳐 그림으로 완성시켰는지를 작가적 상상

력과 사실을 조합해 한편의 사건 르포처럼 

기술하고 있다. 한 장면에 무엇을 담고 무엇

을 버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축소하

며, 어떻게 인물을 배치할지 고민하고, 그림

을 그리기 위해 뗏목을 직접 제작했다는 준

비 과정과 생존자들의 뒷이야기까지 이어지

니 무척 흥미로웠다. 

마지막 소개 화가인 <호지킨(1943-2017)> 

편에서는 색에 대해 무척 까다로워, 반스의 

눈엔 같은 검정으로 보였지만 호지킨의 눈

엔 미묘하게 다른 검정으로 보인 일화를 소

개하고, 동시대를 같이 살며 함께 했던 일들

을 단상 형식으로 썼다. 플로베르의 말을 하

도 많이 인용해서 플로베르의 책을 읽고 싶

게 만들기도 한 챕터였다.

사실 관련 그림과 언급된 비평가, 인물들의 

소개글을 찾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어 피로

도가 있었는데 반스식 위트 있는 문장은 그 

와중에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집에 걸려 있

었던 전혀 에로틱하게 느껴지지 않는 여성누

드 유화를 보며 “예술의 역할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 그러니까 엄숙미로 삶의 흥분을 제거

하는 것”이라든지, <팡뎅 라투르의 뒤부르 가

족>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미술과 결혼의 역

사상 처가를 묘사한 것 중 가장 우울한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 아닌가 싶다.” 등.  

미술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 나에겐 위

로였고 삶의 활력이듯, 반스는 “미술은 단순

히 흥분을, 삶의 전율을 포착해 전달하는 것

이 아니다. 미술은 가끔 더 큰 기능을 한다 

미술은 바로 그 <전율>이다.”라고 했는데 깊

이 공감한다. 반스의 미술 산책길은 밀도가 

있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그래

도 그가 펼쳐 놓은 다채로운 산책길을 친구

들과 나누며 완주하여 뿌듯하다.      

   양해자

※원문은 상하이방(shanghaibang.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스토리 in 상하이책읽는 상하이 243

상하이에는 사는 여성들을 결혼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한한부부, 한중부부, 싱글’ 이렇

게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한한

부부은 나와 같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여성

이고, 한중커플은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이고, 

마지막은 말그대로 혼자라는 뜻의 싱글이다. 

주로 한중 부부는 문화차이는 있지만 중

국내 생활하는 공과금 납부, 병원, 보험 이런 

사소하지만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

로 한한부부들은 마치 혼자 태어나 자립하

는 20살 청년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한한부부로서 오늘은 내가 겪은 상하이에서 

임신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정부 의료보험이 있다

면 중국병원에서도 한국과 같이 동일하게 

초음파, 피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는 중국 의료보험이 없고, 중국내 직장인들

을 위한 사(私)보험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서 진료를 받았다. 

[사진=한국에 위치한 난임병원의 안내 자료]

배란일과 생리날짜와 맞춰서 가야 함으

로, 난임 검사를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2~3

번정도는 한국에 방문해야 하니, 이부분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어로 설명이 듣는 것을 

원한다면 사보험이 커버되는 국제 병원도 

괜찮다! 다만 국제병원은 보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 해보시 길 바란다. 

나의 사보험은 보험을 옵션에 임신에 관련

된 추가 보험금을 내야 적용이 되어서 추가

금을 냈다. 추가금을 내고 1년이내에는 적용

되지 않으니 결혼예정이나 임신준비라면 미

리 추가 해놓기를 권해 드린다. 

나는 처음에는 

난임에 가까운 수

치가 나와서 많이 

걱정했으나, 다행

이 큰 문제가 없

어 자연임신을 준

비하게 되었다. 그

럼 자연인심을 위

해 타오바오나 약

국에서 배란 테스

트기와 임신 테스

터기를 사서 테스

트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혹시 우리에

게 아기가 생기진 

않을까 라는 기대

감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인격적으로 좋은 부모에 대한 걱정도 있

지만, 상하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키우는 두

려움 같은 것 말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면 주변의 친구들의 아이처럼, 조카

들이 자란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것이

다. 나는 가끔 “상하이에서 아이 기른다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달라 걱정이야”라고 남편

에게 말하면, 그는 항상 말한다. “아이를 먼

저 임신하고 그때 고민해 보렴” 

이문세의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

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요?’ 노래가사처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준

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자. 

※원문은 상하이방(shanghaibang.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임신 준비하기 

[사진=상하이의 한 국제병

원의 난임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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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탁구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

[이용안내]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정기리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시 이벤

트 경기 및 지역 교류전 참가)
▶ 시설: 탁구대 5대, 최신 로봇 연습기 (1인 연

습 가능)
▶ 레슨반운영: 월~목요일 저녁/일요일 오전/

화목 오후(중국인 전문코치 2명)

[모임장소]

上海市闵行区虹井路185号红松大厦10楼物业

办公室旁边乒乓球馆

(롱바이신춘역 3번 출구 맞은편 홍송따사 10

층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복도통과 후 

계단으로 10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문의_위챗]
▶ 홍보부장: betterleestar
▶ 재무부장: ruby_park

상해대한노인회 회원 모집
타국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활기찬 생활을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상해 거주 만 65세 이상 한국인 남,녀
▶ 문의: 186-1677-3216, 188-1770-9730
▶ 주소: 홍췐루1000호 징팅다샤B동402-2호실

테니스]열정 넘치는 상해 TNTN 테니스클럽 회 원 모집 
상해 티엔티엔(甜天, TNTN) 테니스클럽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주 2회 이상 실내코 

트 모임으로 자외선, 악천후 등 날씨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운동이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약간명
▶ 정모시간

-매주 3~4회(평일 2~3회, 주말 1회)

-평일 저녁 8-10시

-주말 토요일 아침 9-12시 자세한 문의는 

총무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Wechat: jorkingboy 

전화번호: 131 6220 공육오구

대한민국 ROTC 상해화동지회 동문회 
▶ 회장: 30기 김태형 186-1682-6361 
▶ 사무총장: 40기 김기형 186-2112-2630

배드민턴(상해) 동호회에서 회원 모집
상해 일선 배드민턴 클럽(一线羽毛球俱乐部)

에서 조선족 회원을 모집합니다.

배드민턴!  좋은 운동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

을 만나 즐겁게 운동하고, 좋은 인연도 맺고, 

같이 발전할수 있는 동아리 입니다.  또한 일선 

클럽은 10여년간 꾸준히 가꾸어 건전하게 쭉

~ 성장을 해왔습니다. 상해에 계신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조선족분들의 많은 가입과 참여를 기

대하는바입니다. 초보자도 대 환영합니다.
▶배드민턴 활동정보:

 매주 일요일 13:00~16:00 (3h)

 松江区北九亭玖熠运动馆(寅青路2号甲)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서슴치 마시고 언제

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박봉일(朴锋日) 150-0198-7311

              위쳇: 150-0198-7311

 

한인 배드민턴 클럽 SKBC 회원 모집 
20년 전통 상해 최대 한인 배드민턴 클럽 

SKBC 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분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을 환영합니다.
▶ 운동 시간: 화/목: 19:00 ~ 22:00

   토: 14:00 ~ 17:00; 일: 15:00 ~ 18:00
▶운동 장소: 高远羽毛球场(华中路408号)
▶ 문의: 

 홍보이사 136-7151-6039; 위챗ID:uriburi1017

 총무 136-8183-5881; 위챗ID: chimoo772

영사관 소식

공지
2024년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거주하

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26회 재외

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재외동

포의 한글문학 창작 마당인 「재외동포 문학

상」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

고, 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이래 매년 시

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 자격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

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

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

한 재외동포

※ 거주 기간 및 연령은 접수 마감일 기준, 만

으로 산정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 이메일: dbhye@korea.kr

- 전화번호: +82-32-585-3212
● 시스템·사이트 관련 문의

- 이메일: pms01@okocc.or.kr

- 전화번호: +82-2-3415-0144

상해한국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전·편입 전형일정  
2024학년도 2학기 전·편입학 대상자, 전형일

정(1-11학년)

구분 일정 업무

접수 기간
2024년6월24일
~28일까지

서류접수

전.편입 처리기간
2024년7월1일
~12일까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년7월15일 위챗단톡방 공지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2024년7월15일
~16일까지

행정실 수납

등록확인 2024년7월17일 납부 여부 확인

2학기 개학일 2024년8월20일 학생등교

▶위 전형 기간 외에도 상시(수시)로 전형 실시.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xuan6@skoshcool.com
▶제출서류: 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참고

                 www.skoschool.com
▶문의전화: 021-6493-9517/9519

[색소폰 동호회]“음악으로 소통하다”
“멋진 취미, 멋진 연주, 멋진 인생”

“행복한 연주 생활에 도전하세요”

2024년 상하이 색소폰 동호회 회원을 모집

합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셔도 열정만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연주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전용 색소폰 연습실이 있고 홍첸루에

서 10분거리 ~
▶위치: 吴中路虹桥盛世莲花广场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 회장 186-1687-0970

           총무 133-8184-8585

 

모집

축구 동호회 상해 SUPER4050
▶ 운동시간: 매주 토요일 8:00~10:00
▶ 장소: 상하이 신좡(쌍바이루) 축구장
▶ 회비: 300원/월,3,000원/년
▶ 연령대: 40대 이상 멤버 주축(전 연령 가입 

가능)
▶ 가입문의(위챗 및 전화 문의 가능)

-감독: 전해환(186-1656-1273)

-총무: 석정환(138-1646-2553)

 축구동호회 Rex United 봄맞이 신입회원 모집
▶ 운동시간 / 장소 

 - 봄/여름/가을: 매주 일요일 저녁 8-10시 / 

한인타운부근 8인제 인조잔디(合川路3088号)

 - 겨울: 오전or낮시간으로 시간 조정 
▶ 운동비: 매회 1/n (약 80-100위안) 
▶ 가입문의: 박헌영(회장): 139-1778-7454 

                 김태환(감독): 193-0123-2494

                 카카오톡: jesslee49

재 상해화동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경기고등학교 

동문분들을 찾습니다. 많은 동문 분들의 연

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90회 류건우 166-2112-17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1기 모집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제1기 <세계한

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을 모

집합니다.

본 과정은 전세계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

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

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

도자 과정 홈페이지’https://wk-alpup.snu.

ac.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한인탁구동호회 회원모집
탁구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 2003년 처음 

만들어진 저희 상탁동은 회원들의 애정과 사

랑으로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꾸준히 발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전 회원이 24시간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갖추고 회원간 서로 존중하

고 배려하는 운동문화 안에서 즐겁게 운동하

고 있습니다.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

저하지 마시고 상탁동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동문회 모집

백두산 뻗은 정기 마지막 맺혀 솟으니 절영

도 파도치는곳

태평양 푸른물결 가슴에 안고 힘차게 자라나

는 대한의 아들/딸 

상해 및 화동지역에 계신 한국해양대학교 동

문분들을 찾습니다.
▶ 연락처:

 회장:156-1853-9986(wechat: moo5005)

 총무:186-2183-1001(wechat: dmdlrnc)

경남대학교동문모집 

재상하이 경남대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왕래가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중국)로 새롭게 오신 동문분들과 그간 

연락이 힘들었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총무: 156-1858-7601

           e-mail: ajvlsaos@naver.com

재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 모집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

박력! 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휘문 교우를 찾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는 교훈아

래 상해(화동)지역에 근무 

및 학업중이신 휘문 교우

를 찾습니다. 많은 연락을 

바랍니다. 
▶ 연락처: 우원준 총무(83회) 156-1826-8762

경성대학교 화동 동문모집
저희 동문회는 각계각층 전문

가들이 

동문들을 도우며 가족적인 정

말 좋은 모임 입니다.중국 생

활에 든든한 힘이 될것 입니다.

잘해드릴게요
▶ 문의: 위챗 xiubin302 

상해(화동) 한국외대 동문회 
상해 및 화동지역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지역에 계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  
▶ 연락처: 135-2071-9126 (총무)

              186-1665-8505(회장)
▶ Wechat: longhe-kim 또는

              186-1665-8505(회장)

상해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
 상해 인근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131-2064-5478(총무) 

  微信: seonglyoungkim

  이메일: sslyoung@naver.com 

재화동 서울선덕고 동문 
백운대 인수봉의 정기를 품고 이땅을 살아가 

는 상해 화동지역 선덕고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노우정(7회) 186-1620-2220 

              위챗 get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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